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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성별에 따른 노동 시장 내 제도 및 교육 등 사회 문화적인 차별 

영향이 감소하며, 자녀 출산과 양육이 성별 임금 및 노동 시장 참여율 

격차에 미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Kleven et al.(2019) 논문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첫 아이 출산이 국내 여성 노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했다. 나아가, 기존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조부모의 

재산이 여성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조부모의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은 자녀 출산 후 노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의 

대물림 차원에서 시의성을 가진다. 첫 아이 출산은 여성에게 단기적으로 

노동 소득 약 58.6%, 노동 시장 참여율 약 43.3%의 패널티를 가져왔다. 

조부모가 자가에 거주하거나 높은 금융 소득을 받고 있을 경우, 여성의 

노동 소득과 노동 시장 참여율에 미치는 첫 아이 출산으로 인한 

패널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조부모 대비 친조부모의 

금융 소득이 상위 25%에 해당할 경우, 여성의 노동 소득과 시장 

참여율에 각각 8.8%p, 4.9%p 가량 적은 아동 패널티가 발생하고 있었다. 

 

주요어 : 아동 패널티(Child Penalty), 여성 노동, 출산 

학   번 : 2021-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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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노동 시장에서의 성별 차별은 오랜 기간 동안 다루어져 왔다. 노동 

시장 자체에서 여성을 향한 사회적인 차별부터 유아 및 청소년 시절 

교육 기관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차별, 집안 내에서 양육 방식에서 

습득된 차별까지 다양한 요소가 여성 노동 환경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여러 사회적, 개인적 요소를 바탕으로 노동 

시장에서 여성이 받는 차별과 패널티를 계량하는 흐름은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도 이어져왔다.  

최근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의 임금 및 노동 시장 참여율과 

같은 노동 성과의 차별은 결혼 후 출산 및 양육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자녀를 임신 후 출산하는 생물학적 

영향을 넘어서, 자녀 출산 후 양육 및 보육이 여성의 노동 참여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녀 출산 및 양육이 여성의 노동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차례 지적되어왔다. 특히, 코로나 

19 로 공적 양육 시스템이 부재하게 되자 여성 노동 참여율, 노동 

시간이 크게 변화하는 현성 역시 발생하였다. 

특히, 한국 노동 시장 속 여성 참여율 및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볼 

때, 출산 및 육아가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 교육 

수준 및 사회 진출도 증가로 한국의 여성 노동 시장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성의 노동 시장 참가율은 

30 대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 대 후반 전후로 결혼 및 출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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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산 및 육아가 한국의 여성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추론된다. 무엇보다 자녀 출산 및 양육은 

가정 내 주요한 일이지만, 여성의 노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 노동을 넘어서 국가 노동력 차원에서도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자녀, 특히 첫 아이 출산이 여성의 노동 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려 했다.  

해당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여성이 첫 아이 출산 전후로 얼마나 큰 

노동 시장에서의 패널티를 겪어야 하는지 분석한다. 흔히 모성 

패널티(Motherhoold Penalty), 혹은 아동 패널티(Child Penalty) 라 

불리는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첫 아이 출산을 경험한 남성 대비 

여성에게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 지를 비교해보려 한다. 노동 시장 

참여율을 비롯해, 노동 소득, 노동 시간, 시간당 임금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여성 노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하는지 살필 수 있다. 

아동 패널티가 조부모 재산의 효과(Wealth Effect)에 영향을 받는 

지에도 주목했다. 원가족이 자녀의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흔히 조부모는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주요한 

양육자로 여겨지며, 실제로 조부모의 동거 및 존재가 자녀를 출산하는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김현식 외, 

2012)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조부모가 미칠 수 있는 부의 영향에 

집중했다. 자녀를 출산한 여성 혹은 남편 배우자의 원가족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지는 자녀 양육 및 출산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조부모의 재산이 첫 아이를 출산이 여성의 노동 시장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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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력을 살피며, 오늘날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된 부의 

대물림을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차원에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조부모의 부의 효과를 고려할 때 여성의 아동 패널티가 

변화하는 지, 만약 변화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 하였다. 원가구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남편과 부인 

각각을 살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영향 역시 

비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각각의 부의 효과 역시 

살펴보려 한다. 

여성에게 발생하는 노동 시장에서 아동 패널티를 분석하고자 

Kleven et al. (2019) 논문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첫 자녀 출산이라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아동 패널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정 기간에 

걸쳐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여성의 아동 패널티 및 자녀 출산과 양육에 조부모의 영향을 살핀 

논문들을 소개한다. 3 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를 살피고, 

4 절에서는 여성의 아동 패널티와 조부모의 부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려 

한다. 마지막 5 장에서 분석 내용 요약 및 한계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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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분석 

 

전통적인 자녀 출산 및 양육과 노동 공급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자녀 출산과 직업 지속이라는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국가 경제가 성장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국가 내에서도 고소득층일수록 더 적은 아이를 낳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소득 – 출산율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Becker (1960)은 

질과 양을 교환한 결과로 설명했다. 과거에 대비해 많은 아이, 즉 

아이의 양을 포기하고 보다 많은 투자를 해서 질을 높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자녀의 수와 교육 수준 정도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등 부모가 출산하는 자녀 수와 상충 관계에서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왔다. (Becker and Barro (1988), De la Croix and Doepke 

(2003), Barro and Lee (2013)) 

자녀 출산과 노동 공급의 관계를 가구 차원에서 분석한 앞선 

선행논문에서 여성의 노동 공급에 초점을 맞춘 흐름 역시 나타났다. 

산업화로 직장과 가사 노동이 보다 엄밀하게 분리되며, 남편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반면 아내는 집안 내에서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즉, 여성의 노동 공급을 분석하기 위해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일을 하는 것 사이의 결정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과 출산율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국가 간, 국가 

내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Baizan (2007), Aaronson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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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Doepke et al. (2022) 는 최근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에서 촉발되는 여성의 노동 시장 패널티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과거 자녀의 양과 질 사이의 교환 관계나 출산율과 

여성 노동 시장 참가율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넘어서, 자녀 

출산이 새로운 방식으로 여성 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Doepke et al. (2022)는 고소득 국가에서 부정적인 소득 – 

출산율 사이의 관계가 사라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국가 간 비교 시 

1 인당 소득과 출산율은 U 자 관계를 그렸다. 즉, 저소득 국가에서 

중소득 국가로 갈수록 출산율은 낮아지지만, 고소득 국가로 1 인당 

소득이 증가할 경우 출산율이 반등한 것이다. Hazan and Zoabi (2015) 

역시 1990 년대 대학 졸업 대비 대학원 졸업 이상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출산율 감소 현상이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여성 노동과 출산율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의 흐름 

속에서 Kleven et al. (2019)은 여성이 겪는 노동 패널티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첫 아이 출산이라는 이벤트를 기점으로 남성 대비 여성이 

얼마나 큰 아동 패널티 (Child Penalty)를 겪는지를 DID-event 

방식으로 분석하려 했다. 해당 논문 역시 비교집단을 이용해 출산의 

장기적인 효과를 보려 한 Kleven et al. (2019)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유인경, 이정민 (2020) 역시 해당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내 여성 노동 공급과 결혼 및 출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바가 있다. 

출산이 여성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흐름과 동시에 

원가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역시 연구되어 왔다. 원가족의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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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경우, 부재한 가구 대비 보다 자녀 출산 및 양육 과정에 필요한 

노력이 줄어들 수 있다. 김현식, 김지연 (2012)는 조부모와 동거 및 

존재 여부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조부모의 영향이 후대의 출산 및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세대 간 

불평등이 대물림 되고, 사회적인 계층이 공고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오지혜 (2020)는 조부모의 금융 자산과 학력 수준이라는 

사회경제적 자산이 부모의 첫째 아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인 바 있다. 출산과 양육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불평등 현상으로 

손자녀 출산 및 양육에 미치는 조부모의 부의 효과를 주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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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데이터 및 분석 방법론 

 

제 1 절 데이터 

첫 아이의 출산과 여성 노동 공급 및 성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1 차년도부터(1998 년) 24 차년도(2021 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내에 존재하는 가장 긴 기간의 패널조사이기에 출산 전후의 효과 

변화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취업 상황 및 구직 

여부, 임금과 같은 노동 상황부터 자산 및 사교육비 등의 다양한 항목을 

조사한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개인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출산 이벤트 전후로 노동 시장 참여 현황 및 소득, 노동 시간과 시간당 

임금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조사대상 가구에 속한 만 15 세 이상의 모든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에 가구별 첫 아이 출산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응답자의 정보를 조부모의 것과 연결하여 분석할 수 

있다. 

분석은 가구 및 개인 데이터를 병합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가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첫 아이 출산을 한 가구를 추출하였다. 가구 번호 

(hhid)를 기준으로 원가구와 현재 소속된 가구 번호가 다른 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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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했다. ①  이후 각 가구원과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와 출생년도 

변수를 결합하여 새롭게 출산한 가구를 선별하였다. 이후 해당 가구의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개인 id 를 기반으로 개인 데이터를 

병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조사 년도 중 첫 아이 출산을 한 

가구와 해당 가구에 속해 있는 개인 표본을 구분할 수 있다. 

표본 수가 많지 않아 첫 아이 출산 전후로 1 번 이상 관측된 

데이터가 있다면, 모두 표본에 포함했다. 그 결과 unbalanced panel 로 

분석되었으며, 1999 년 ~ 2021 년 사이에 첫 아이 출산을 경험한 가구가 

대상이 되었다. 추가적으로 개인 번호에 개인별 패널 자료를 연계하여 

출산 당시 20 ~ 50 세인 여성과 20 ~ 60 세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이후 조부모 – 부모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 번호를 기반으로 

분가 전 원가구를 조사하였다. 소속된 가구가 변화하지 않고 유지될 

경우는 조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처럼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가구 번호와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바탕으로 조부모 - 부모의 관계가 구축하였으며, 조부모의 금융 자산과 

주택 점유 형태에 대한 데이터를 개인 번호 자료와 연결 지을 수 있었다. 

 

①  조부모와 부모 세대 사이의 가구 간 관계를 hhid 의 변화를 통해 

분리해낸 방식으로 세대를 분리했기에, 부모 세대가 조부모 세대로부터 

독립하여 거구지를 분리하는 경우만 표본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표본 구성 

방식은 결혼 후에도 조부모와 동거하는 부모 세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편향된 데이터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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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된 개인 데이터를 연도별로 패널을 구축하였으며, 응답자의 

취업 여부, 월 평균 임금, 주당 평균 근로시간 변수, 시간당 임금 변수가 

첫 아이 출생 년도를 기점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측하였다. 시간당 

임금 변수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변수에 4.3 배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데이터는 첫 아이 출생 년도를 

기점으로 5 년 전부터 10 년 후까지의 경우 분석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ILO기준 취업자의 경우 취업 여부를 1로 할당하였으며,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자의 경우 0 으로 설정하였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임금의 경우 

연도별 CPI 를 사용하여 조정하였다. 

조부모의 주택 점유 형태의 경우 자가인 경우와 자가 외에 거주하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금융 자산의 경우 연도 별로 총 4 분위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1 분위와 4 분위를 비교하려 했다.  

분석에 사용된 개인 데이터의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부모 표본의 기술통계 결과 

 남성 여성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연령 1,305 31.63 4.10 1,303 28.92 3.77 

소득 1,305 247.5 1.35 1,303 118 1.18 

취업 여부 1,305 0.92 0.27 1,303 0.614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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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 노동시간 1,199 47.40 11.78 800 42.73 10.16 

시간당 임금 1,199 1.4 0.00 800 1.1 0.00 

 

첫 아이 출산으로 1 년 전 관측치를 수집할 때, 남성은 1,305 명, 

여성은 1,303 명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연령은 평균적으로 

남성이 약 31.6 세, 여성이 28.9 세로 남성이 대략 3 세 가량 높은 

연령대를 보여주었다. 노동 소득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약 247.5 만원, 여성 약 118 만원으로,  출산 전 

관측치에서 남성의 평균 노동 소득 액수가 대략 120 만원 가량 높았다. 

취업 여부의 경우 남성은 약 92% 가량 취업한 상황이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은 약 61.4% 가량 일을 하고 있었다. 노동 시장 참여율 

역시 남성이 여성 대비 약 30%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 

평균 노동 시간은 남성 약 47.4 시간, 여성 약 42.73 시간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 대비 약 10% 가량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간당 임금을 비교할 때도, 남성이 여성 대비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시간당 약 

14,000 원, 여성의 경우는 시간당 약 11,000 원을 받고 있었다. 여성 

대비 남성이 약 27% 가량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첫 아이 출산으로 1 년 전의 조부모와 관련된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남성의 원가구인 친조부모의 경우 1,166명의 

관측치를 분석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평균적으로 약 2,291.47 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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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분위별로 평균적으로 약 346.7 만원, 

947.2 만원, 1,906.4 만원, 6,092.1 만원의 금융 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의 원가구인 외조부모의 경우, 친조부모 대비 평균 

2,255 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유사한 금융 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각 

분위별로 평균 액수는 335만원, 1,087만원, 2,338만원, 6,712 만원으로 

친조부모의 분위 평균과 유사하다. 주택 점유 형태의 경우 친조부모는 

1,566개, 외조부모는 1,415개의 관측치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모두 약 

42% 정도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조부모 표본의 기술 통계 결과 

 친조부모 외조부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금융소득 1,166 2,291.47 3530.94 1,047 2,255.20 3058.51 

1분위 320 346.73 178.68 305 335.08 187.29 

2분위 264 947.17 142.94 326 1,087.66 236.48 

3분위 295 1,906.45 418.60 203 2,338.45 469.05 

4분위 287 6,092.14 5,477.49 213 6,712.28 4,294.51 

주택 점유 형태 1,566 0.42 0.49 1,415 0.42 0.49 

자가 660 1 0 608 1 0 

자가 외 906 1 0 807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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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방법론 

  

Kleven et al. (2019)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을 진행하였다. 

 

𝑦𝑖𝑠𝑡 = ∑ 𝛼𝑗 ∙ 𝕀

𝑗≠−1

[𝑗 = 𝑡] + ∑ 𝛽𝑘 ∙ 𝕀[𝑘 = 𝑎𝑔𝑒𝑖𝑠]

𝑘

+ ∑ 𝛾𝑦 ∙ 𝕀[𝑦 = 𝑠] + 𝛿𝑖𝑠𝑡

𝑦

   

 

첫 아이 출산이 발생한 시점을 t = 0 인 기준 시점으로 설정하고, 

출산으로 5 년 이전에서 10 년 이후 까지를 각각 t = -5, -4, …, 9, 

10 으로 설정하였다. 가령 t = -1 의 경우는 첫 아이를 출산하기 1 년 전 

해를 의미한다. 첫 아이 출산으로 1 년 전인 t = -1 을 기준으로 

비교하기에 해당 더미 변수를 제외하고, t = -5 ~ 10 까지의 더미변수가 

설명변수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계수인 𝛼𝑗 의 경우는 첫 아이 

출산으로 1 년 전의 시점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시점 j 기에서 출산으로 

받게 되는 효과의 정도를 보여주게 된다. 

이후 연령별 더미변수와 연도별 더미변수를 회귀식에 포함하였다. 

해당 더미변수들을 추가함으로써 개인의 연령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생애 주기적인 추세와 임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상황 등 연도별 경제 

사이클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영향력을 제거하였다. 특히, 연령별 

더미변수의 경우 기술 통계량에서 첫 아이 출산 1 년 전 남성이 여성 

대비 평균적으로 나이가 많기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13 

회귀식의 종속변수는 개인 i 의 s 년도, 첫 아이 출산으로 상대 

t 시점의 노동 시장에서의 성과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 시장 

참여 여부 (취업 여부), 노동 소득, 시간당 임금,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이에 해당한다.  

Kleven et al. (2019)의 분석과 동일하게 상대시점 j 별로 𝛼𝑗 의 

추세를 확인하며, 출산 전후 기간 별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살폈다. 

효과의 경우 𝑃𝑡 ≡  
𝛼̂𝑗

𝐸[𝑦𝑖𝑠𝑡̃ |𝑡]
 로 추정하였다. 𝑦𝑖𝑠𝑡̃  는 출산의 상대시점 더비의 

효과를 제외한 값으로 𝑦𝑖𝑠𝑡̃  = ∑ 𝛽̂𝑘 ∙ 𝕀[𝑘 = 𝑎𝑔𝑒𝑖𝑠]𝑘 + ∑ 𝛾̂𝑦 ∙ 𝕀[𝑦 = 𝑠]𝑦  이다. 

따라서 𝑃𝑡 는 t 기의 첫 아이 출산이 아이가 없을 때의 상대적인 결과값 

대비 비율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남성 대비 여성이 출산으로 받게 

되는 아동 패널티 (Child Penalty)는 𝑃𝑡 ≡  
𝛼̂𝑗

𝑚− 𝛼̂𝑗
𝑊

𝐸[𝑦𝑖𝑠𝑡̃ |𝑡]
 로 계산할 수 있다. 

아동 패널티는 여성이 첫 아이 출산으로 남성 대비 받게 되는 비율을 

계산하게 된다. 

나아가 비교를 위한 집단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여성과 동일하게 첫 

아이를 출산한 남성을 사용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기본적으로는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노동 시장 성과가 변화하는 정도를 분석했다. 

이후 조부모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금융 자산 및 주택 점유 형태에 

따른 조부모 유형과, 친조부모 및 외조부모를 분리하여 살핀 부에 따른 

조부모 유형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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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기초 분석 

 

이상의 방법론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단기 간 남성과 여성이 첫 

아이 출산을 기점으로 겪게 되는 노동 시장에서의 아동 패널티의 추세를 

비교하였다. 그림은 각각 순서대로 (1a) 월별 노동 소득, (1b) 노동 

시장 참여율, (1c) 주당 노동 시간, (1d) 시간당 임금의 상대 시점 별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남성과 여성의 아동 패널티 단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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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은 단기적으로 첫 아이 출산 후 5 년 동안의 아동 패널티를 

살펴 볼 수 있다. 각 상대 시점에 따른 영향의 추정치는 95% 

신뢰구간에서 보여지고 있다.  

노동 시장 참여율과 노동 소득은 첫 아이 출산 전부터 남성과 

여성의 패널티 추이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인경 외  

(2020)에서 보인 바와 같이 출산에 앞서 결혼을 이벤트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첫 아이 출산을 기점으로 남성과 여성의 추이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일정 수준의 차이가 유지됨이 확인된다. 첫 아이 출산을 기점으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과 노동 소득 모두 약 50% 가량 감소한다. 

노동 시간과 시간당 임금의 추이를 분석한 (1-c)와 (1-d)의 

그래프는 취업자 표본으로만 구성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임금이 첫 아이 

출산을 기점으로 약 21% 가량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고임금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 시장에 남는 선택 편의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간 평균 노동 시간의 경우 첫 아이 출산을 기점으로 여성은 약 

3%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아이 출산을 기점으로 5 년 후의 단기 아동 패널티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 대비 약 58.6% 아동 패널티를 받고 있다. 노동 시장 

참여율의 경우 여성은 남성의 43.3% 가량 패널티를 보여주었다. 취업자 

표본을 중심으로 비교할 때, 주별 노동 시간과 시간당 임금은 비교적 

적은 수준의 패널티가 나타났다. 여성은 노동 시간은 5.4%, 시간당 

임금은 8%의 패널티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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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남성과 여성의 아동 패널티 장기 분석② 

 

 

장기적인 관점에서 첫 아이 출산 후 10 년 까지의 추이를 비교했다. 

출산으로 10 년 후 노동 소득의 패널티는 약 67.5%로 증가했으며, 

 

②  해당 연구는 노동패널 데이터가 존재하는 1998 년부터 2021 년 중 

출산한 모든 가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약 20 년 이상의 

장기간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함에 따라 시대별 흐름에 따라 여성의 출산 후 

노동 양상이 변화할 수 있다. 이에 첫 아이를 출산한 시점을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로 나누어 시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별첨 

1) 각 노동시장 성과별 변화 추이 및 아동 패널티 계산 값은 출산 시점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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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노동 시장 참여율의 패널티는 약 33.4% 로 감소했다. 노동 

시간의 패널티는 5.8%로 소폭 상승하고, 시간당 임금의 패널티는 

29.1%로 크게 증가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첫 아이 출산 후 5 년 대비 

10 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이 남성 대비 받는 임금 패널티가 

커지며, 궁극적으로 노동 소득의 패널티 역시 노동 시장 참여율 양상과 

반대로 작동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장기 관점에서 여성의 노동 소득에 나타나는 아동 패널티는 67.5%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분석에 대해 Kleven et al. (2019)은 미국은 

약 31%, 영국 44%, 스웨덴 27% 수준의 패널티가 발생함을 밝힌 바가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여성에게 아동 패널티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영국과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노동 시장 참여율이 노동 소득 패널티 영향을 상당 부분을 

설명했다. 한국 역시 촐산한 여성의 노동 시장 이탈에 따른 패널티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제 2 절 주거 점유 형태에 따른 조부모 재산의 영향력 

 

첫 아이 출산 후 여성의 노동 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패널티를 조부모의 재산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조부모의 재산의 경우 

주거 점유 형태와 금융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만약 조부모의 

자가 주거와 높은 금융 소득과 같은 요소가 여성 노동의 아동 패널티를 

감소시킨다면, 조부모의 재산이 여성이 결혼 이후에도 노동 성과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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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조부모의 주거 점유 

형태를 자가 혹은 자가 외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그림 3. 조부모의 주거 점유 형태에 따른 아동 패널티 추이 

 

조부모의 주거 점유 형태와 무관하게 여성 노동의 아동 패널티는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조부모가 자가에 거주할 경우, 

여성은 비교적 적은 아동 패널티를 경험했다. 조부모가 자가에 거주할 

때 노동 소득과 노동 시장 참여율, 시간당 임금 모두 적게 감소했다. 각 

성과별로 첫 아이 출산 이후 10 년 동안 발생한 아동 패널티의 평균을 

계산할 경우, 노동 소득은 자가의 경우 17.6%, 자가 외의 경우 19.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시장 참여율은 각각 43.12%, 

43.09%로 유사하게 감소했다. 더불어 시간당 임금은 자가일 경우 

8.68%, 자가 외에 거주할 경우 9.32% 감소했다. 즉, 노동 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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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임금의 경우 조부모가 자가 외에 거주할 경우 상대적으로 큰 

아동 패널티를 겪고 있었다. 

 

그림 4. 친조부모의 주거 점유 형태에 따른 아동 패널티 추이 

 

 

그림 5. 외조부모의 주거 점유 형태에 따른 아동 패널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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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주거 점유 형태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며,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사이의 효과 역시 비교해보려 했다.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경우를 분리하여 분석할 때도 조부모 전체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친조부모의 주거 점유 형태가 외조부모 대비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첫 아이 출산 후 1 ~ 10 년 간의 아동 패널티 평균을 

비교할 경우, 친조부모가 자택 거주 시 노동 소득 대비 67.36%, 시간 

당 임금은 17.17%의 아동 패널티가 발생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택 외 

거주 시 노동 소득 대비 55.25%, 시간 당 임금 대비 12.16%의 

패널티가 발생했다. 외조부모의 경우 자택 거주 시 노동 소득 대비 

62.03%, 시간 당 임금은 13.44%의 패널티가 있었으며, 자택 외 거주 

시 노동 소득 대비 55.46%, 시간 당 임금은 9%의 패널티가 존재했다.  

즉, 친조부모의 경우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의 노동 소득과 시간 당 임금에서 발생하는 아동 패널티 감소분이 

모두 보다 적게 발생했다.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자가 외에 거주할 

경우는 아동 패널티가 유사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다만, 첫 아이의 

친조부모가 자가에 거주할 경우, 아이의 여성 부모가 보다 적은 아동 

패널티를 겪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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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금융 소득에 따른 조부모 재산의 영향력 

 

앞서 조부모의 주택 거주 형태에 따라 분석한 것에 이어, 조부모의 

금융 소득에 따라 분석을 진행했다. 금융 소득 관측치가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상위 25%와 하위 25%의 계수 변화를 비교했다. 

조부모의 금융 소득에 따라 분석할 경우, 주택 거주 형태에 대비 

보다 명확한 차이가 발생했다. 조부모의 금융 소득이 하위 25% 수준일  

경우, 여성의 노동 소득과 노동 시간, 노동 시장 참여율이 모두 더 크게 

감소했다. 조부모의 금융 소득이 상위 25% 수준일 때 대비 더 큰 아동 

패널티를 겪는 것이다. 

아동 패널티의 평균을 계산하여 비교하면 하위 25%의 경우, 노동 

소득은 약 75.75%, 노동 시장 참여율의 약 43.92%의 아동 패널티가 

발생했다. 이에 대비하여 상위 25%의 경우, 노동 소득은 약 44.68%, 

노동 시장 참여율은 약 31.61%의 아동 패널티가 발생했다. 조부모의 

금융 소득이 하위 25%일 경우, 노동 소득은 약 69% 가량 여성이 남성 

대비 겪게 되는 아동 패널티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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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조부모의 금융 소득에 따른 아동 패널티 추이 

 

 

조부모의 금융 소득 역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분리하여 추가로 

분석을 진행했다. 친조부모의 경우 상위 25%의 금융 소득을 받을 때 

노동 소득의 약 42.71%, 노동 시장 참여율은 약 28.65%의 아동 

패널티를 겪고 있었으며, 하위 25%일 때는 노동 소득의 약 78.03%, 

노동 시장 참여율의 약 43.9%에 달하는 패널티가 발생했다. 외조부모의 

경우 금융 소득이 상위 25% 수준일 때 노동 소득의 약 44.71%, 노동 

시장 참여율의 약 34.53% 수준이었으며, 하위 25% 수준일 때 71.15%, 

노동 시장 참여율은 44.76% 정도로 아동 패널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 소득에 따라 분류할 경우 친조부모의 경우 노동 소득은 약 

35.32%p, 노동 시장 참여율은 15.15%p 의 격차가, 외조부모의 경우 

노동 소득 약 26.44 %p, 노동 시장 참여율은 10.23%p 격차가 발생했다. 

금융 소득에 따라 분류할 경우 아동 패널티의 수준 정도는 비슷하게 



 

 23 

발생하나, 친조부모의 영향에 따라 노동 소득과 노동 시장 참여율에 

대한 패널티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친조부모의 금융 소득이 높을 때 여성의 노동 소득과 노동 시장 

참여율이 더 적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더 높은 금융 소득을 

받는 친조부모가 외조부모 대비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에 발생하는 첫 

아이 출산의 패널티를 줄이게 된다. 

금융 소득에 따라 분류할 경우 친조부모의 경우 노동 소득은 약 

35.32%p, 노동 시장 참여율은 15.15%p 의 격차가, 외조부모의 경우 

노동 소득 약 26.44 %p, 노동 시장 참여율은 10.23%p 격차가 발생했다. 

금융 소득에 따라 분류할 경우 아동 패널티의 수준 정도는 비슷하게 

발생하나, 친조부모의 영향에 따라 노동 소득과 노동 시장 참여율에 

대한 패널티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친조부모의 금융 소득이 높을 때 여성의 노동 소득과 노동 시장 

참여율이 더 적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더 높은 금융 소득을 

받는 친조부모가 외조부모 대비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에 발생하는 첫 

아이 출산의 패널티를 줄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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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친조부모의 금융 소득에 따른 아동 패널티 추이 

 

 

그림 8. 외조부모의 금융 소득에 따른 아동 패널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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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조부모의 재력과 노동 시장 성과 사이 

매커니즘 탐구 

 

앞서 조부모의 재력과 여성 노동 성과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가 

포착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부모의 재력은 여성 

부모의 노동 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주택 거주 형태 대비 

금융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나아가 남성 

부모의 원가구인 친조부모가 여성 부모의 원가구인 외조부모 대비 

여성의 노동 시장 속 아동 패널티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상황 또한 

포착할 수 있었다. 

해당 결과에 대해 조부모의 재력이 여성 노동 시장 성과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매커니즘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여러 노동 시장 성과에 대해 아동 패널티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노동 

소득에 대한 아동 패널티는 노동 시장 참여율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여성이 겪게 되는 아동 패널티의 상당 

부분은 첫 아이 출산 이후로 노동 시장에 잔조하는지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의 관점에서 조부모의 재력은 두 가지의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금전적 관점에서 조부모가 아이 

출산에 따라 부모 세대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에 대한 기회 비용이 높아져, 출산 후 노동 

시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등장할 수 있다. 이에 대조적으로 조부모의 

금전적인 지원은 아이 돌봄 및 육아 서비스 사용으로 직결될 수 있다. 



 

 26 

이러한 경우, 여성은 아이 돌봄의 책임이 경감되어 도리어 노동 

시장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나아가, 조부모의 시간적 지원의 관점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조부모는 노령기 노동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부유한 조부모일수록, 충분한 시간적 자원을 바탕으로 

육아 돌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앞선 다수의 선행연구가 주목한, 

조부모의 육아 참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부모가 부유할수록 여성이 받게 되는 육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여성이 노동 시장에 다시금 참여하게 하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즉, 조부모의 재력은 부모 세대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금전적, 

시간적 지원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지표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각 지원에 

따라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은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③ 

앞선 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부모의 재력은 여성의 노동 시장 

참가율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조부모의 

금전 및  시간적 지원이 여성 부모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절감하는 

 

③ 위 해석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어질 수 있다. 가령, 여성의 노동 

소득에 따라 조부모의 재력이 미칠 수 있는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출산 이전 낮은 임금을 받던 여성은 조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노동 시장 

재진입을 꺼리는 반면, 높은 임금을 받던 여성은 도리어 빠르게 직장에 

복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출산 이전 여성의 노동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구분지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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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작동하는 영향력이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조부모의 재력을 간접적인 지원에 대한 지표로 해석한다면, 친손자녀를 

출산한 자녀 가구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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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이상으로 첫 아이 출산이라는 이벤트가 여성의 노동 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출산 5 년 전부터, 출산으로 10 년 이후까지 

약 15 년의 기간 동안 노동 소득, 노동 시장 참여율, 노동 시간 및 

시간당 임금과 같은 노동 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필 

수 있었다. 여성 노동 성과에 아이 출산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기에, 대조군으로 첫 아이 출산을 경험한 

남성을 사용하였다. 비록 출산 전부터 여성의 노동 시장 성과가 빠르게 

악화되며 남성 데이터의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첫 아이 

출산을 기점으로 여성의 노동 시장 성과가 남성 대비 큰 패널티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첫 아이 출산은 여성의 

전반적인 노동 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5 년이라는 단기적인 영향과 10 년 동안의 장기적인 영향을 비교할 

때,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5 년 여를 지난 

이후부터는 노동 소득 및 노동 시장 참여율이 다소 상승하며 아동 

패널티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시간 당 임금에 있어서는 도리어 

장기적인 아동 패널티가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단기적으로 노동 

소득에서 약 58.6%, 노동 시장 참여율 43.3%, 시간 당 임금 8%의 

패널티가 발생했으나, 장기적으로는 각각 67.5%, 33.4% 29.1%의 

패널티가 발견되었다. 이는 첫 아이 출산 5 년 가량 이후부터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복귀하면서 노동 소득 및 참여율은 증가했지만,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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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의 직종에 취업함에 따라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음으로 예상된다. 

특히, 첫 아이 출산 후의 추세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조부모의 

재산이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아동 패널티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부모가 자가에 거주하고 높은 금융 

소득을 받고 있을수록, 자녀 가구의 여성이 겪는 노동 소득 및 노동 

시장 참가율에서의 아동 패널티가 감소했다. 특히, 남성 측의 원가구인 

친조부모의 경우 해당 패널티 감소분이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Kleven et al. (2019) 방법론에 기반하여 국내 

데이터를 통해 첫 아이 출산이 여성 노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살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가구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여, 

회고적 조사 외의 실제 첫 아이 출산 및 조부모 재산 데이터를 연결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나아가 조부모의 부와 여성이 경험하는 아동 패널티 

사이의 상관관계를 처음으로 분석하려 했다. 조부모의 재산 및 소득이 

손자녀의 출산과 양육 사이의 관계는 조부모가 부모 세대가 출산 및 

양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부모의 경제적 영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의 노동 시장 성과와 첫 아이 출산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패널티가 부유한 조부모를 둘 수록 보다 완화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조부모가 직접적인 손자녀 양육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녀 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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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조부모의 직접적인 지원 여부 및 

동거 여부 등을 연결하여 여성의 보육 및 육아로 인한 노동 시장 

패널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남성 대비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겪게 되는 아동 

패널티를 주요한 분석의 목표로 맞추었기에 남성을 비교 집단으로 

선정하여 DID-event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실제 분석 결과는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과 남성 사이의 노동 시장 성과의 경향이 출산 

이전부터 크게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어, Klevnen et al. (2019) 

방법론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출산 전의 

다른 경향을 고려하고서도, 출산을 기점으로 여성의 노동 시장 성과에 

분명한 아동 패널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 표본이 부족하여 

신뢰구간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는 등 계량적 분석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룹 별로 비교하여 추세를 보는 의의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노동 패널이 

누적되며 보다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될 경우, 추정이 보다 

엄밀해 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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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Kleven et al. (2019) paper, I tried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birth of the first child on the labor performance of 

women in Korea. Furthermore, I analyzed how grandparents' 

property affects women's labor. The birth of the first child resulted 

in a penalty of about 58.6% labor income and about 43.3%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the short term for women. Moreover, If the 

financial income of paternal grandparents compared to maternal 

grandparents is in the top 25%, child penalties are 8.8%p and 4.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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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in women's labor income and market participation rate, 

respectively. 

Keywords : Child Penalty, Female Labor, Child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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